
ISSN 2093-5986(Print)
ISSN 2288-0666(Onlin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2 No.4 pp.229-239 December 2018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4.229

- 229-

이압요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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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for breast cancer.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as employed.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7 to May

2018, in the cancer center at a hospital located in B cit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uricular

acupressure four times a day, for 5 days, followed by a 2-day rest period. The control group received

routine nursing ca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s,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fatigue and depression was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group(t=5.29, p<.001; t=2.21, p=.038, respectively). However, depression scores increased

post-interven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the pre-intervention scores. Conclusions:

The findings confirmed that auricular acupressure decreased fatigue however, depression scores

increased post-interven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the pre-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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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4년 암 종별 발생현황을 살펴보

면 유방암은 전체 5위를 차지하며, 갑상선 다음으

로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이다[1]. 우리나

라의 유방암은 서구 여성에 비해 10년이나 젊은 

40대에 가장 호발하고 40～50대의 중년기에 발생

빈도가 높아 외국의 유방암 환자들에 비해 더 오

랜 기간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이 필요하다[2].

유방암은 치료목적으로 수술 외에도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치료와 같은 보조적 치

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3].

Kim et al.[4]은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

는 증상으로 피로를 언급하였다. 피로는 암자체로 

인한 증상, 암 진단 전, 수술과 보조치료의 과정 

중에 나타나며, 휴식과 수면에 의해 쉽게 완화되지 

않는[4] 복잡하고 다차원적 증상이다[5].

피로는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

며,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

영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임상현장에

서는 환자가 경험하는 피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6]. 또한 우울은 유방암 환자의 가장 흔

한 정서 반응으로 암의 치료 및 여명에도 영향을 

끼친다[4]. 그러나 암환자는 우울 증상을 의료진에

게 호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암환자를 치료

하는 의료진도 우울 증상을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과 혼동되기 때문에 정신건

강의학과에 자문 의뢰하는 빈도가 낮고, 우울증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6]. 아직까지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 없지만

[7] 우울은 유방암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관리 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6].

Kim et al.[4]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삶

의 질을 낮추는 영향요인이 우울과 피로라고 하였

으며, 적극적인 간호중재 적용을 제안하였다.

최근 암환자의 피로 및 우울 중재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요법[8], 마음챙김 명상요법

[9], 숲활동 중재[10], 운동프로그램[11] 등이 있었

다. 그러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피로 및 우울에 이

압요법을 적용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었

고 국외에도 소수 몇 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Taxol/cisplatin,

Taxotere/cisplatin)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2일간 입

원치료 후 피로회복을 위해 7일간 요양병원에 입

원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귀의 신문, 심, 간,

교감, 내분비점에 지압을 적용하였다.

귀의 혈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치료

의 한 분야로 인정받았으며 인체에 질환이 발생하

면 귀의 상응부위에 통증, 변형, 변색, 수포, 이륜

결절, 구진, 함몰, 탈설 등으로 나타난다. 귀는 인

체의 축소판으로 인체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락

과 연결되어 있고 경락은 기혈의 순환로이며, 인체

의 면역과 영양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귀를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자극함으로써 기

혈을 소통시키고 신경기능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

지, 증진시킨다[12]. 그러므로 귀의 상응 부위인 신

문, 심, 간, 교감, 내분비점에 왕불류행 씨앗을 붙

여주고 손으로 눌러 자극하고자 하였다. 왕불류행 

씨앗은 말뱅이나물의 종자를 왕불류행이라고 하며,

성질이 온화하고 독성이 없다. 스트레스 등 정신적

인 자극에 의해 몸이 상하지 않도록 기운을 원활

하게 소통시키는 효능도 있어 왕불류행 씨앗이 부

착되어 있는 동안은 기혈순환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문과 심은 스트레스나 

히스테리 등 일체의 신경병 및 정신계통의 질환에 

다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혈이다[13]. 간은 나쁜 기

운의 침입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면역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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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교감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흥분을 줄이며 내분비는 항상성을 갖추도록 도와

준다[14][15]. 따라서 5개의 상응점에 1mm의 작은 

환 형태의 검정색 왕부류행 씨앗이 부착된 테이프

를 이용하여 귀의 혈위에 부착한 후 지압을 적용

하여 피로 및 우울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유방암 환자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귀의 신문, 심, 간, 교감, 내분비

점에 지압을 적용하여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 이압요법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이압

요법을 적용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피로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2) 가설 2: 이압요법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이압

요법을 적용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압요법을 적용 받은 유방암 환자의 

피로 및 우울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

한 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

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Group Pre Post Pre Experiment Post

Cont. Yc1 Yc2

Exp. Ye1 X Ye2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Yc1, Ye1=Fatigue, Depression; Yc2, Ye2=Fatigue, Depression X=Auricular acupressure
〈Figure 1〉 Research design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7년 12월 15일에서 2018년 5월 

31일까지 유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

해 대학병원에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

여 7일간 B요양병원에 입원한 유방암 환자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을 선정하였다.

1) 선정기준

(1) 유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taxol/cisplatin, taxotere/ cisplatin)을 받고 요양

병원에 

입원한 자

(2)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자

(3)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가능한 자

(4) 실험기간 중 피로와 우울을 위하여 다른 

중재를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5) 현재 귀에 개방성 상처나 테이프 알러지를 

포함하여 특별한 질병이 없는 자

2) 제외기준

(1) 암이 유방이외 타 장기로 전이된 자

(2) 피로 및 우울 회복을 위한 약물복용, 건강

보조제 사용, 대증요법을 시행 받는 자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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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16] 결과를 

참조하여 효과크기 .70,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로 했을 때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집단 대상자수는 26명이었

지만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9명씩 총 58명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피로 

피로 측정도구는 Kim[17]이 개발한 암환자 피로 

측정도구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영역은 5개로 신체적(6개문항), 행동ㆍ사회적(8

개 문항), 정서적(5개 문항), 영적(4개 문항), 인지

적(3개 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

체로 그렇다’에 4점, ‘항상 그렇다’에 5점으로 측정

한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였다.

2) 우울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우울은 

Zigmond와 Snaith가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S)를 Oh 등[18]이 번안한 도

구 중 우울 하부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우

울은 총 7문항이며, 각각의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3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였다.

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

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P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CUPIRB-2017-047)을 받아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B시에 소재한 B요

양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

려하여 자료수집 전 모집공고문을 통해 프로그램

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

면화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익

명을 보장하고 연구도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

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자료는 연구용으로만 

이용할 것이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이며, 개인용 컴

퓨터에서도 영구 삭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한 이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가능한 한 기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

고 재설명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실험효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조군에게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 실험

군에게 실험처치를 제공한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석사에서 한방간호학을 전

공하였고 한방요법을 적용한 3편의 실험논문을 등

재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압요법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보완대체요법 간호사회에서 

이압요법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압요법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하

였으며, 기관장 및 간호과장, 원무과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보조원 교육

1인의 간호사 연구보조원을 두었으며, 연구보조

원의 주요 역할은 실험처치 5일 동안 아침식사 전,

점심식사 전, 저녁식사 전, 자기 전 하루 4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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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가 지압을 하도록 교육하고 관찰하는 것이

다. 또한 정해진 일정과 시간에만 실험처치를 하도

록 매 방문 시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다.

3) 사전조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B요양병원에 입원한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모집공

고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일반적 특성, 피로 및 우울 정도

에 관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4) 실험처치

하루 4회(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

사 전, 자기 전) 5일간 총 20회를 양쪽 귀의 심문,

심, 간, 교감, 내분비점에 자극을 가하고 2일간 휴

식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5일간 일 4회 근거와 2

일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문헌[15]과 이압

요법 전문가, 한의사의 자문을 거쳐 정하였다. 실

험처치 1회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귀에 신문, 심, 간, 교감, 내분비의 위치와 

자가 지압에 대해 귀 모형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2) 연구자가 먼저 귀 모형으로 시범 지압을 실

시한다.

(3) 대상자의 귀안을 검진한 후 귀안을 깨끗하

게 알코올 스폰지로 소독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4) 귀를 가볍게 마사지 한다.

(5) 시침봉으로 혈위를 정확히 찾아 귀에 왕불류

행 씨앗을 1개 붙인 압환판을 양쪽 귀에 첩압한다.

(6) 첩압한 부위를 대상자가 약간의 통증이 느

껴질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4회(아침 식사 전, 점

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자기 전) 눌러 자극하도

록 한다.

① 양쪽 귀에 검지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하여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로 5초간 지속적으로 

눌러주다가 손가락을 피부에서 떼지 않고 힘만 뺏

다가 다시 5초간 눌려주는 것을 한 이혈점에 총 

10회 반복한다.

② 양쪽 신문→ 양쪽 간→ 양쪽 심→ 양쪽 내분

비→ 양쪽 교감 순으로 실시하였고 전체 2회 반복

한다. 총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이다.

〈Figure 2〉 Auricular acupress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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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쪽 귀에 붙인 테이프는 5일 후 제거하고 

귀를 가볍게 마사지 한다.

(8) 알코올 스폰지로 닦는다.

(9) 2일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한다.

5) 대조군에 대한 처치

대조군은 지압을 적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일상

적인 처치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일상적인 처치란 

휴식을 권장하고 영양제를 정맥으로 주입하여 관

찰하며, 대상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간호

하는 것이다.

6) 사후조사

실험군은 5일간 자가 지압을 실시하고 2일간 휴

식 시간을 갖은 후 피로 및 우울 정도에 관한 설

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대조군은 자가 지압을 적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처치만을 제공한 후 7일째 피로 및 우울 정도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는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군

에게 제공된 이혈 이름, 이혈 위치, 효능, 자가 지

압방법을 귀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하였으며, 귀 지

압점 그림을 코팅하여 배부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및 실험 후 종속변수의 차이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3) 수집된 자료의 피로 및 우울의 정규성을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피로의 통계량은 Z=0.65(p=.80), 우울의 통계량

은 Z=0.76(p=.62)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실험군 49.21±6.44, 대조군 

50.65±5.79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실험군 17

명(58.7%), 대조군 22명(75.9%)으로 미혼보다 많았

다. 교육 수준은 실험군 20명(69%), 대조군 17명

(58.6%)이 고졸 이하였으며 대졸 이상보다 많았다.

종교 유무는 실험군 10명(34.5%), 대조군 15명

(51.7%)에서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실험군 19명(65.5%), 대조군 22명(75.9%)에

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 실험

군과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하였다〈Table 1〉.

2.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사전 실험처치 종속변수인 피로 및 우울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실험 전 피로정도는 실험군이 평균 4.11±0.11

점, 대조군이 평균 4.23±0.41점이었고(t=0.99,

p=.336), 우울정도는 실험군이 평균 2.20±0.23점,

대조군이 평균 2.25±0.24점(t=-0.71, p=.488)으로 나

타났다. 연구결과 실험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피로 및 우울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속변수

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3.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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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1

이압요법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이압요법을 적

용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피로정도가 더 낮을 것

이다.

실험군의 피로정도는 이압요법 시행 전 사전평

균 4.11점에서 사후평균 3.72점으로 감소하였고, 대

조군은 사전평균 4.23점에서 사후평균 4.26점으로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t=5.29,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가설 2

이압요법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이압요법을 적

용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 낮을 것

이다.

실험군의 우울정도는 이압요법 시행 전 사전평

균 2.20점에서 사후평균 2.24점으로 증가하였고, 대

조군은 사전평균 2.25점에서 사후평균 2.32점으로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

도가 더 낮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t=2.21, p=.038)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1〉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9) Con.
 (n=29)  or t p

n(%)  n(%)

Age(year)
39  3(10.3) 2(6.9)

1.831 .07840-49 10(34.5) 7(24.1)
50-65 16(55.2) 17(58.6)
M±SD 49.21±6.44 50.65±5.79

Marital status
Single 7(24.1) 4(13.8)

1.231 .272Married 17(58.7) 22(75.9)
Divorced/bereaved 5(17.2) 3(10.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0(69) 17(58.6) 1.772 .084 University 9(31) 12(41.4)
Religion Yes 10(34.5) 15(51.7) 3.114 .211None 19(65.5) 14(48.3)
Occupation Unemployed  10(34.5) 7(24.1) 1.128 .265Employed 19(65.5) 22(75.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Study Groups (N=58)

Variables    Exp. (n=29) Con. (n=29)  t p M±SD  M±SD
Fatigue 4.11±0.11 4.23±0.41 0.99 .336

Depression 2.20±0.23 2.25±0.24 -0.71 .48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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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Fatigue and Depression between the Study Groups (N=58)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Paired t p t p
 M±SD  M±SD M±SD

Fatigue
Exp. 4.11±0.11 3.72±0.14 -0.45±0.19 -10.76 <.001

5.29 <.001 
Con. 4.23±0.41 4.26±0.40 0.02±0.03 4.17 <.001

Depression
Exp. 2.20±0.23 2.24±0.26 0.04±0.14 4.08 .001

2.21  .038
Con. 2.25±0.24 2.32±0.23 0.07±0.95 6.57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Ⅳ. 고찰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

에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7일간 요

양병원 입원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5일간 이

압요법을 적용하고 2일간 휴식시간을 갖은 후 피

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근거중심 

간호실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

다. 암 환자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피로 및 우울의 증

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압 중재가 이루어진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신문, 심, 간, 교감, 내분비점 5부

위에 5일간 20회의 이압요법을 적용받은 실험군은 

이압요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상적인 처치만을 제

공받은 대조군보다 피로정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

지만 우울정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Lan et

al.[19]의 연구에서는 동맥내색전술과 항암화학요법

을 병용하여 치료받는 간세포암 환자에게 5일간 

매일 1회 인당, 승장, 양백, 정명, 찬죽, 태양, 풍지,

백해혈에 지압을 적용한 결과 피로는 개선되었지

만 우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우울은 

실험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특히 퇴원 후 피로 및 우울 관리를 

위해 재가간호를 강조하였으며, 매일 표준화된 지

압 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속할 것을 언급하였다

[19].

Tang et al.[20]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환자에게 5개월간 매일 1회 족삼리, 삼음

교, 합곡혈에 지압을 적용한 결과 피로 및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Ling et al.[21]의 연구에서도 지

압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여 암 관련 피로를 개

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Yeh et al.[16]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

는 유방암 환자에게 신문, 교감, 뒷머리, 피질하,

신경쇠약점 5부위에 4주간 주1회 이압요법을 적용

하여 피로, 통증, 수면장애를 감소시켰다. 대상자와 

이압요법을 적용한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지

만 항암화학요법의 종류가 통제되지 않은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xol/cisplatin,

taxotere/ cisplatin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약물종류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Zhang et al.[22]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12주간 주 3회 족삼리, 삼음

교, 합곡혈에 지압을 적용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로, 불안 및 우울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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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신체적 문제인 피로

는 감소되었지만 우울은 실험 전보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심리적 문제인 우울은 상반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대상자와 중재방법은 유사하였으나 중

재적용 횟수와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재적용 횟

수는 Zhang et al.[22] 연구에서는 주 3회, 총 12주

간, 36회 적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일 4회, 총 5

일간 20회 적용하였으며, 짧은 중재 간격에도 우울

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울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이압요법의 중재기간을 연장하여 효

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우울은 질병과정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으며, 회복되지 않고[6] 여성상 상실로 인한 자

신감 결여, 남성에 비하여 약한 스트레스 역치 외

에도 여성 호르몬의 생리학적 변동 등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23]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를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23],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및 부작용 없

이 적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과 간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경혈지압과 이압요법은 인체 내부 장기의 생명

활동 축소판인 귀, 손, 발의 혈위에 압력을 가하여 

기혈을 소통시키고 신진대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신체장기와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13] 신체적 

문제인 피로를 감소시켰으나 우울의 정도는 대조

군에 비해 낮았지만 실험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노

력이 요구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는 입원 기간이 짧고 입ㆍ퇴원이 반복적이며,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24] 입원과 동시에 

퇴원 후 재가간호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

로 임상간호사는 입원 시부터 재가에서 이루어지

는 건강관리를 위해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이압요법 프로그

램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역할 확대가 요구

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통하여 이압요

법의 효과를 확인해 나가야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7일간 요양병원 입원한 유방암 환자

를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제공하여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실무에서 간호중재로 활

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결과 피로정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우울정도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지만 실험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유방암 환자의 피로 및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간 이압요법을 적용한 효과와 객관적 지

표간의 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유방암 환자의 피로 및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

험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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